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 두 

집 건너 한 가구는 혼자 사는 집으로 나타났

다. 1인 가구의 70%는 연간 소득 3000만원을 

벌기도 어려웠다. 1인 가구 평균 자산은 2억

1100만원 수준으로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한참 

못 미쳤다. 연간 자산 규모가 3.4% 증가할 동

안 빚은 13%나 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가구 중 

71%는 1인 가구로 홀로 사는 가구의 살림살

이가 일반 가구에 비해 더 팍팍한 것으로 나

타났다.

◆1인 가구 700만 돌파, 3가구 중 1가구 

‘나혼자 산다’

통계청이 7일 내놓은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1인 가

구는 전체 가구(2144만8000가구)의 33.4%

인 716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664만3000가구)보다 52만3000가구가 늘어

난 것으로 1인 가구 비중은 1.7%포인트(p) 

증가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가

장 컸다. 2인 가구 28.3%(607만7000가구), 3

인 가구 19.4%(417만 가구), 4인 이상 가구 

18.8%(403만6000가구) 순이다.

연령별로 보면 20세 이하가 전체 1인 가구

의 19.8%(141만8000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대 17.1%(122만6000가구), 60대 

16.4%(117만6000가구), 50대 15.4%(110만

1000가구), 40대 13.3%(95만 가구), 70세 이

상 18.1%(129만5000가구) 등이다. 29세 이하

와 40대, 50대 비중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30

대와 60대 비중은 늘었다. 60대 1인 가구는 

13만7000가구 증가했는데 비중도 0.8%p나 

커졌다.

1인 가구 비중은 2005년에는 20.0%였으

나, 2019년 30%(30.2%)를 넘었고, 2030년 

35.6%로 증가한 뒤 2050년에는 40%(39.6%)

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산률 저하와 고령화 영향으로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은 2050년 7.5%로 줄어드는 반

면, 70세 이상 비중은 42.9%로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1인 가구 지역별 비중은 경기가 21.5%로 

가장 높고, 서울(20.8%), 부산(6.8%), 경남

(6.3%) 순이다. 29세 이하와 30대 1인 가구는 

서울, 경기, 부산 비중이 높았다.

◆1인 가구 평균 소득 2691만원...전체 가

구 42% 수준

1인 가구가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은 전년

보다 11.7% 늘어난 2691만원이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얼핏보면 살림살이가 나

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가구(6414만원)

와 소득 격차는 3723만원으로 전년(3716만

원)보다 더 벌어졌다.

소득구간별로는 1인 가구 가운데 절반 가

까운 46.7%가 연간 1000만~3000만원 미만

을 벌었다. 21.0%는 1000만원 미만으로 전체 

1인 가구 중 67.7%는 연간 3000만원을 벌지 

못했다. 3000만~5000만원 미만은 19.8%, 1

억원 이상 고소득 1인 가구는 1.7%에 불과했

다.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소득(22.2%)과 사업

소득(11.6%)은 비교적 크게 늘었지만 자산시

장 침체로 재산소득(-8.4%)과 정부 보조금 

등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5.8%)을 비롯해 

사적이전소득(-3.5%) 등은 줄었다.

1인 가구 소득원천별 연간 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근로소득이 57.7%로 가장 

높았고, 사업소득(15.8%), 공적이전소득

(15.6%) 순이다. 근로소득 비중은 전체 가구

(64.3%)보다 6.6%p 낮은 반면, 공적이전소득

(6.2%p), 사적이전소득(3.9%p)의 비중은 높

았다.

◆1인 가구 자산 697만원 불릴 때 빚도 

409만원 늘어

2022년 기준 1인 가구 자산은 2억1108만

원으로 전년(2억411만원) 대비 3.4%(697만

원) 증가했다. 이는 전체 가구(5억4772만원)

의 38.5% 수준이다.

전체 가구 자산과 1인 가구 자산 격차는 3

억3664만원으로 전년(2억9842만원)보다 더 

커졌다. 1인 가구는 전체 가구보다 금융자산 

비중은 29.6%로 높은 반면, 실물자산 비중은 

70.4%로 낮았다.

1인 가구 부채는 전년 대비 12.9%(409만

원) 증가한 3583만원으로 전체 가구(9170만

원) 대비 39.1% 수준이다. 1인 가구 자산 증

가 속도에 비해 부채 증가 속도가 4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파악됐다.

1인 가구의 생활 여건이 열악한 것은 기초

생활보장 수급 상황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

인 가구는 116만1000가구로, 국민기초생

활보장 수급 대상 가구(168만8000가구)의 

70.9%를 차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14.6% 증가해 전체 가구(12.2%)보다 

2.4%p 높았다. 전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도 2015년 60.3% 수준

에서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인 가구는 주거 환경 역시 열악한 편이다. 

지난해 1인 가구 중 42.3%가 월세살이를 하

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가구 월세 비

중보다 18.9%p 높다. 반면 자가를 보유한 1

인 가구는 34.4%로 전체 가구 자가 비중보다 

23.0% 낮았다.

주거 유형은 단독주택이 42.2%로 가장 많

고, 아파트(33.1%), 연립·다세대 주택(11.5%) 

등이며, 주택이외 거처에서 지내는 비중도 

11.3%로 비교적 높았다.

1인 가구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 프로그

램은 전세자금 대출이 32.4%로 가장 높았고, 

월세 보조금(19.5%), 장기 공공임대 주택공

급(15.9%) 순으로 조사됐다.       
최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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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70% 연간 3000만원 못 번다…기초수급 비중 70%

통계청, ‘2022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발표

1인 가구 717만…3가구 중 1가구 ‘홀로족’

홈플러스가 1일부터 진행한 연말 대규모 할

인전 ‘홈플대란’ 2주차를 맞아 연말 홈파티 먹

거리와 각종 홈파티 용품을 대거 선보인다고 7

일 밝혔다.

먼저 8대 행사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특

가 세일을 진행한다. 8일부터 11일까지 척아

이롤을 비롯한 호주산 소고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제철 방어회(300g·팩·국내산)는 1만9900원

에,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는 구룡포 

꽁치과메기(150g, 정상가 1만4900원)를 4000

원 할인한 1만900원에, 농협안심한우 구이류

(등심·안심·채끝·양지·치마살·업진살·부채

살) 전 품목을 최대 40% 할인한다.

또 8일부터 11일까지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 흰다리새우(마리·에콰도르산, 정상

가 500원)와 블랙타이거새우(마리·말레이시아

산, 정상가 1580원)를 각각 250원, 790원으로 

반값 할인 판매하고, 9일부터 11일까지는 매장

에서 무료로 찜 서비스가 가능한 활랍스터(마

리·500g·캐나다산, 정상가 2만9900원)를 20% 

할인한 2만3920원에 선보인다.

당당치킨 시리즈 신메뉴인 ‘당당 트리플갈릭

치킨’(8990원)은 12월에만 한정 판매하고, 새

롭게 선보이는 신메뉴 2종 홈플식탁 와사비크

래미롤(8입, 정상가6990원)·홈플식탁 매콤마

요날치알롤(8입, 정상가 5990원)은 마이홈플

러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10% 할인 판매

한다.

CJ 중화요리 간짜장(630g, 7490원)과 CJ사천 

마라탕면(434g, 7490원) 등을 8일부터 11일까

지 1+1 판매하는 등 ‘유니버셜스튜디오’ 컬래

버레이션 신상품을 1+1에 선보인다.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위한 플레이팅 식기와 

도자기도 준비했다. 8대 행사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가스파드 앤 리사(40%), 포트메리온

(최대 40%), 덴비(30%), 등 주요 인기 브랜드 

도자기 상품과 슈피겔라우, 보르미올리, 루미

낙 등 브랜드 와인잔(최대 30%)을 할인 판매한

다.                                                 김재환 기자 

‘홈플대란’ 뭐 살까...소고기부터 홈파티 용품까지 할인전

8대 행사카드 결제 고객 대상, 특가 세일 진행

전남 대표 해양관광도시 여수에서 모양도 

재료도 맛도 독특한 ‘특화빵 5총사’가 관광

객들에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에 가면 꼭 먹어

봐야 할 빵으로 옥수수빵, 갓버터 도나스, 삼

합빵, 하멜등대빵, 몽돌빵이 꼽힌다.

이들 빵의 공통점은 청년과 여성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했다.

여수에는 옥수수, 돌산갓, 거문도쑥 등 대

표 특산물이 있다.

이 중 옥수수를 활용한 빵 종류는 옥수수

빵, 옥수수 치아바타, 옥수수 소금빵 등 다양

하다.

옥수수 모양의 옥수수빵을 만들어 판매하

는 코너(corner)는 전년 대비 310%, 옥수수 

치아바타와 쿠키를 만드는 옥수는 66% 상

승한 약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빵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여수의 특산물 

돌산 갓을 활용하는 업체도 있다.

갓버터도나스는 갓과 도넛의 이색적 조화

로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얻어 서울에도 

분점을 냈다.

여수삼합당은 여수삼합으로 유명한 ‘갓김

치·문어·돼지고기’를 빵 속에 다져 넣은 ‘여

수삼합빵’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삼합빵은 

여수 갓김치의 알싸하고 매콤한 맛이 매력

적이며 한끼 식사로도 손색없는 든든함이 

특징이다.

여수 거문도의 해풍쑥을 활용한 빵도 있

다. 보통 쑥을 활용한 후식은 떡을 떠올리기 

쉽지만,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춰 빵도 최근 

출시했다.

최근 개업한 슈블렌은 여수 거문도 쑥크

림과 여수 옥수수크림이 들어가는 몽돌빵을 

출시해 관광객의 입소문을 타고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독특

한 모양과 맛의 특화 빵은 젊은 세대 사이

에서 사진 인증 욕구를 불러일으켜 짧은 시

간에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급속하게 퍼

져 또 다른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다”며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

아 ‘남도의 빵지순례’를 적극 추천한다” 말

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삼합·하멜등대·몽돌·옥수수·갓도넛…여수 ‘특화빵’ 인기몰이

옥수수빵·갓도넛 등 ‘특화빵 5총사’ 매출 급성장

마이셰프가 이달 11일까지 공식몰을 통해 

‘2022년 연말 감사제’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

다. 감사제 기간 동안에는 마이셰프 인기 밀키

트를 최대 36% 할인가에 판매한다. 대표 제품

으로는 ▲밀푀유나베 ▲허챠밍 청귤&딜 냉파

스타 ▲일품 소고기 고추잡채 꽃빵 ▲마이셰

프X트레져헌터 우정분식 꿀꺽 야끼만두 등이 

있다. 할인 행사와 함께 프로모션 쿠폰을 제공

한다. 자사 공식몰에서 ▲3만원 이상 구매하

는 회원에게는 5000원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신규 회원 가입 

시에는 즉시 사용할 수 있는 10%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마이셰프 관계자는 “2022년 한 해 동안 고

객들이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고자 베스트 상

품으로 구성된 연말 감사제를 기획하게 됐다”

고 전했다.
서선옥 기자

마이셰프, ‘2022년 연말 감사제’ 진행

많은 양의 음식을 푸짐하게 먹는 ‘먹방’ 대신 

‘소식좌(적게 먹는 사람)’가 뜨고 있다. 적은 양

의 식사를 천천히 즐기는 트렌드와 더불어 1

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30%를 넘는 ‘나홀

로족’ 증가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소식(小食)을 위한 제품 수요도 증가하는 추

세다. 유통업계는 식재료나 음식의 소분과 보

관을 돕는 제품들을 속속 내놓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식의 첫걸음은 

위생적인 소분이다. 사고 싶은 식재료나 음

식이 대용량이라면 사놓고 바로 깔끔하게 소

분해 두면 조금씩 오래 먹을 수 있다. 코멕스

산업(코멕스)이 새롭게 출시한 ‘바이오 항균

위생용품’은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99.9%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다. 환경 호르몬 

의심 물질인 비스페놀-A(BPA)도 검출되지 않

는다.

바이오 항균위생용품은 ▲항균백 4종 ▲항

균롤백 7종 ▲항균장갑 4종 ▲항균지퍼백 2종 

등 미니부터 소·중·대 사이즈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총 17종이다. 항균지퍼백은 지퍼가 

두 줄로 구성된 이중 구조다. 내용물이 새거나 

지퍼백이 쉽게 열리는 것을 방지해준다.

오랫동안 두고 먹을 식재료와 음식은 소분

해 냉동 보관이 필수다. 코멕스 ‘스텐 냉동보

관용기’는 냉동실 식재료 보관에 특화된 제품

이다. 바닥면에 돌출된 웨이브 구조를 넣어 식

재료가 바닥에 달라붙지 않아 냉동 상태 재료

도 쉽게 꺼낼 수 있다. 뚜껑도 냉동실 사용에 

용이하도록 냉기에 강하지만 부러지거나 깨지

지 않는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했다.

소식좌에게 걸맞은 적은 용량으로 나눠 소

분하기 위해서는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 용

기를 함께 활용하면 좋다. 코멕스 ‘싱싱보관용

기’는 350㎖, 700㎖ 등 소용량부터 5.3ℓ까지 총 

9종의 다양한 사이즈로 소분하는 양에 맞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전 사이즈에 채반이 

내장돼 있어 기름이나 수분 제거는 물론 냉동

된 음식을 편하게 꺼낼 수 있다. 투명한 소재

다.

식재료 소분이 어렵다면 중량을 줄인 제품

을 사는 것도 방법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쁘띠 컵밥 콘셉트의 ‘치즈불고

기컵밥’, ‘치킨마요컵밥’ 2종을 출시했다. 중량

은 200g 내외다. 기존 도시락 메뉴의 중량 대

비 절반 이하다. 1개 도시락을 두세 끼로 나눠 

먹는 ‘소식좌’ 특성을 반영해 보관이 용이한 

컵밥 용기를 별도로 개발해 적용했다.

신선도가 중요해 오래 두고 먹을 수 없는 과

일은 조각으로 구매해 적은 양을 한 번에 즐기

면 좋다. 이마트24에서 판매하는 ‘껍질없는 간

편한 조각사과’는 껍질을 제거하고 한 입 크기

로 자른 100% 국내산 사과다. 360g과 150g의 

두 가지 규격이다. 이마트24는 올해 초부터 고

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여러 조각 과

일들이 혼합된 소용량 상품을 본격적으로 선

보이고 있다.
오유나 기자

‘먹방’ 대신 ‘소식좌’가 뜨고 있다

유통 업계도 ‘소식좌’ 제품들 잇따라 출시


